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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건강한 여름 준비 위해 아파트까지 레지오넬라균 조사 확대

- 병원에서 아파트까지... 선제적 감시로 레지오넬라증 예방 대응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환경 중 

레지오넬라균 검사를 공동주택(아파트)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.

레지오넬라균은 대형 건물의 냉각탑수 및 급수설비 등의 따뜻하고 습한 

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으며,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돼 면역력이 취약한 

계층에게 독감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

넬라증을 일으킨다.

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냉각탑 가동이 집중되는 하절기에 종합병원, 

노인복지시설, 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

하고 있다. 

인천시의 2022년 레지오넬라균 검출률은 1,420건 중 7.3%로 전년도와 

비슷한 수준이었으며,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른 2022년 레지오넬라증 

발생률은 1.18(인구 10만 명당)로 수도권 평균 0.95를 웃도는 수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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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390여 개소에 원도심 내 공동주택 

60개소를 추가해 선제적인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한다. 공동주택의 

경우 레지오넬라균의 검출 특성과 △난방방식 △노후도 △계절 등 환경

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레지오넬라증의 감염경로도 파악할 예정이다.

레지오넬라증은 대상 시설의 주기적인 소독 및 수온 조절(냉수 20℃ 

이하, 온수 50℃ 이상 유지)로 균 증식을 억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

있는 감염병이다. 보건환경연구원은 레지오넬라균 검출 시 재검사를  

실시해 지역사회 감염경로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마스크를 벗은 인천 시민들이 

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레지오넬라균 조사에 최선을 

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사진

공동주택(아파트) 시료 채취 레지오넬라균 검사


